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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론 하고자 하였다. 

사용 후 책연료의 우라늄을 회수하면서 동시에 2. 본론 

부피감용과 처분 전처리 대안공정으로 개발되고 

있는 건식처리 (pyroprocessing)는 일련의 전해공 AlCb.6많0， Hro4, FeCb 및 TEOS(tetraethly 

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LiCl 또는 LiCI-KCl orthosilicate, Alφich， Gerrnany)를 원료로 하여， 표 

로 구성된 염화물계 방사선 폐기물이 발생된다 1과 같이 상기의 원료의 올비를 변화시켜 sol-gel 

금속염화물은 높은 휘발특성과 높은 용해특성으 법을 이용하여 무기합성복합체를 제조하였다. 

로 인하여 유리고화 공정이나 시멘트 고화공정과 

같은 기존의 고화방법에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， 

금속염 화물의 물리 화학적 특성 올 변화시 켜 고화 

에 용이한 물질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. 미국 

의 ANL에서는 제올라이트를 이용하여 염화물을 

sod려ite(N잃Al6Si6024Ch)로 전환하는 방법을 제안 

하였는데， 수화학적 안정성은 우수한 반면 최종처 

분부피가 10배 이상 증가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 사용된 모의 LiCl염폐기물은 9Owt%의 LiCl, 

다. 또한 인산염유리를 이용한 고화방법도 연구 6.8wt% CsCl 그리고 3.2wt%의 SrCl2로 이루어져 
되었지만， 최종처분되는 부피는 상대적으로 낮 있으며， 이를 무기합성복합체 Si02- A120r PZÛ5와 

으나 낮은 수화학적 안정성과 아울러 용융장치 무게비가 1:27} 되도록 하여 혼합하여 650"C에서 
의 부식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다. 이러한 직접 24시간 반응시켰다. 
고화방법과 아울러 최종처분부피의 감소를 위해 

공용융염내 핵종분리를 통하여 배출되는 폐기물 

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연구되어 지고 있다. 이 

러한 공정을 통해 배출되는 폐기물은 여전히 공 

용융염이 잔존하여 배출되므로， 직접고화 및 핵 

종분리를 통한 고화를 고려할 때， 항상 공용융 

염의 안정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. 이러한 

특성을 고려하여， 공용융염이 가지는 열적 화학 

적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방법으로， 무기합성복 

합체를 이용하여 탈염화 후， 고화매질을 이용하 

여 고화하는 방법이 연구， 개발되었다. 본 연구 

팀에서는 솔젤법을 이용하여 SiOz-A120~-P써5 

로 이루어진 무기합성복합체에 FeCl3을 첨가하여 

Al/Fe 조성변화에 따른 금속염화물계에 대한 탈 

염소화 반웅특성을 살펴보았다. 무기합성복합체올 

이용하여 금속염화물과 반웅시켜 얻어진 생성물 

을 유리와 혼합하여 고온열처리함으로서 균질 고 

화체를 제조하였다.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방 

법으로 제조된 고화체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조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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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ig. 1. Weight reduction after dechlorination of LiCl 

by using SAP series. 

Fig. 1에서 볼 수 있듯이 무기합성복합체에서 

Fe~ 조성비가 중가할수록 무게감량이 효과적으 

로 발생되었으며 이를 통해 Fe~ 조성비가 증가 

할수록 탈염소화 반응속도 또한 증가함올 알 수 

있다. 또한， 반웅이 종료되 었올 때 감량된 무게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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